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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지

연속 측정된 수위자료를 유량자료로 환산하는 방법중의 하나인 수위-유량관계곡선식은 국내에

서 널리 사용된다. 현장에서 측정된 유량자료로 개발되는 수위-유량관계곡선식(이하 곡선식)은 일

반적으로 측정성과의 정확도가 그 정도를 좌우하지만, 개발과정에서 개발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

해 좌우되기도 한다.

정확한 곡선식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자는 수리학적 특성(수위- , 수위-유속, 수위-단면적

등)을 검토하고, 수문학적 특성(상하류 관계, 유출분석 등)을 검토하여 최종 곡선식을 결정하게 된

다.

이러한 여러 검토들 중에 수위-검토는 비록 정성적인 검토임에도 불구하고 곡선식의 구간

분리, 기간분리, 성과의 이상유무, GZF(Gauge Height of Zero flow)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

로 실무에 많이 이용된다. 대부분의 곡선식은 측정성과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내삽부분에서는 그

정확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외삽부분은 구간분리의 위치, GZF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

일 수 있다. 그러나 기존의 수위-에 의한 정성적인 검토는 개발자의 숙련도에 따라 곡선식의

정확도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수위- 검토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일본 곡선식의 사례를 응용하여 수

위-검토의 정량화를 시도하였다. 또한 보다 객관적인 구간분리 위치 결정 및 GZF산정의 방

법을 제시하여 개발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이는 정확한 유량자료의 생산으로 이어

질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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